
고용노동부
보도설명자료

보도시점 2026. 10. 16.(금) 배포 즉시

1. 관련 기사
□ 10.15.(목) 세계일보, “‘채용 전 교육생 보호’ 가이드라인 만들었지만…

노동청은 옛 해석으로 ‘근로자 불인정’”
□ 10.16.(금) 매일노동뉴스, “콜센터 교육생 근로자성 판단, 같은 노동청서 

다른 판단”
2. 설명 내용  
□ 고용노동부는 ’25년 11월 ‘「정식 채용 前 단계」교육생의 근로자성 판단과 

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’을 마련해 지방관서에 배포하고, 사업장에서도 
해당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운영할 수 있도록 배포하였음

 ㅇ 동 가이드라인은 채용 과정의 일환이라는 명목으로 실시하는 교육이 실질적
으로 업무 투입을 위한 신규근로자 직무교육(OJT)와 유사하게 구성되고 
교육과정에 대한 근태관리를 하는 등 사용·종속적 요소가 있는 경우,

   - 교육기간에 대해 근로자 지위를 적극적으로 인정하여 노동자의 권익 
보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음

 ㅇ 일선 지방관서는 동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사건을 처리하고 있음
□ 일선 지방관서 및 지방관서를 통해 사업장에 안내·지도하고 있으나 채용 

전 교육생의 권익 보호 필요성이 크고 관련 다툼이 계속되는 만큼, 

정부는 신규 근로자 교육이 
채용 전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근로자 지위를 

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
지도해나가겠습니다.



 ㅇ 동 가이드라인의 취지와 내용이 현장에서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
지방관서에 다시 안내하고, 현장에서 채용 전 교육과정을 제대로 운영
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·지도하겠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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